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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사업, ‘맞춤형 정착 서비스 제공해요’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3월 9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결혼이민자 멘토 위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한국 생활에 먼저 안착한 선배 결혼이민자들이 멘토가 되어 후배 결혼이민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하는 신호탄이었다.<관련 기사 10면> 송하성 기자

진단비 올리고 사망위로금 신설 ‘경기 기후보험’...외국인주민도 보장받아요

경기도가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

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경기 기

후보험’을 시작했어요.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의 의료

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보장 금액은 올리고, 신규 보장 항목

도 추가했어요. 먼저 지난해 10만 원

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 원으로 50% 인상됐으며,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올랐어요.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

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 원의 사망위

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

이 신설됐어요.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

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한층 강화됐

어요.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

상자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

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됐으나, 올해

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추

가됐어요. 이로써 총 22만 명의 기후

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고 각종 추가 지원금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돼요.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

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

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요. 나아가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

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

록 청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

어요.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

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

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

하며,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

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에요.

올해 기후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

험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어요. 사업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이며, 해당 기간 내 발생

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京畿道启动了“2026年气候保险”，大

幅强化保障内容，包括将诊断补贴最高

提高至原来的两倍，并新设身故慰问

金。 今年京畿气候保险为直接减轻道

民医疗费用负担，提高了保障金额，还

新增了保障项目。 首先，去年温热病和

寒冷疾病的诊断费为10万韩元，今年为

15万韩元，上调了50%，传染病诊断费也

从10万韩元翻倍至20万韩元。

为更全面保障突发的严重气候损害，

还新增了300万韩元的身故慰问金以及

10万韩元的急诊就诊补贴。 在高温、暴

雨、暴雪等气象预警发布期间发生的事

故，只要达到一定伤害诊断标准，仍可像

以往一样获得气候灾害事故慰问金。

对最先受到气候变化冲击的弱势群

体的支援也进一步加强了。此前，仅向上

门健康管理项目对象提供温热·寒冷疾

病的住院费、门诊费用等支援，而今年

起支援对象新增了约7万名孕妇。因此，

共有22万名气候弱势群体将适用放宽

后的事故慰问金诊断标准，并通过各种

追加支援金得到更全面的保障。

<중략, 베트남어 25면, 태국어 25면, 

영어 13면>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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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

민의힘)이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

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

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기존 방

식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

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

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

로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

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

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

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

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주거 상향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

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 1,420만 도민이 내 집에

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

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공공임대 분양전환,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상원 경기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자부터 보증료까지’

전자영 의원, 소방 교육환경

개선이 도민 안전 시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화) 전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4)과 함께 경기소방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

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생 휴게공간 조성과 교직원 

생활관 개선 등 복지 향상을 위해 투입된 예산

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품

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경현 의원은 

소방 인재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각

별히 강조해왔다.

현재 경기소방학교는 노후된 생활관의 외벽, 

창호, 난방 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 더불어, 교육생들이 체육·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휴게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

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생들의 휴식 

여건과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

다.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교육생들이 훈련

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

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몽골 청소년 및 교육자를 위한 한국어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뉴엠메디 주관으로 진행됐다.

‘AI 새로운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 포럼 참가를 

위해 내한한 방문단은 몽골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교사 60명과 학생 20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포럼에 앞서 파주시립한울사랑어린이집, 

꿈초롱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교육현장

을 살펴봤다. 몽골 유치원 교사들은 미술심리상담 

교육을 접하고 몽골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뉴

엠메디는 50시간의 온라인 수업과 20시간의 실습

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나랑게렐 첸겔바야르 몽골 돈트아이막 유치원 

교사는 “한국 어린이들이 몽골 유치원 교사들을 

위하여 환영식과 공연으로 반갑게 맞아주어서 감

동했다”며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울란바트로 23번 학교와 18번 중고등학교 교사

들은 심학고등학교(김현제 교장)에 방문해 교육 

방식과 급식을 체험하기도 했다.

한편, ‘AI 새로운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 포럼

에 참여한 울란바트로 23번학교 간툴가 바토치르 

교사는 “포럼을 통해 한국의 교육정책 방향과 시

스템에 대하여 알게 됐다“며 ”몽골에 돌아가서 

바로 학교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후 방문단은 파주 헤이리마을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복궁, 한국잡월드, 청계천, 운정스

타필드(별마당도서관),서울대학교 등을 방문해 한

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윤희 교수(㈜뉴엠메디 몽골지사장)는 “이번 

행사가 더 다양화, 체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몽

골 주재 한국관광공사(KTO)와 경기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문화

와 교육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은 방문단이 무사

히 귀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몽골의 토군투무르 쿠슬렌-우진 원장은 “몽골

이 AI 시대에 발맞추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몽

골 교사들과 청소년들의 방문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관광공사(KTO)와 경기관광공사

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5~7월에도 계속 될 

방문 프로그램에 접수 및 상담문의가 끊이지 않

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

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AI시대 한국 교육정책 방향 배워요”...몽골 교사 및 학생 80명 한국 포럼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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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3월 24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 법제처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교

육은 결혼이민자가 성공적인 한국생활을 위해 알아

두면 좋은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

한 법적 지식을 배웠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 법 체계, 생활

법령, 이민·귀화 등 출입국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

고, 한국 사회에서 권리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생

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자들이 체류 자격, 국적 

취득, 생활법 관련 궁금증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기회가 주어졌다. 한 참여자

는 “궁금했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

어 매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서 필요한 법적 지식을 이해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또

한 참여자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꿈찾GO! 잡월드 직업체험’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월 11일 

진로설계지원사업 ‘꿈찾GO! 잡월드 직업 체험’

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31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센

터 내에서 직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

로 한국잡월드에서 ‘미래 직업관’ 프로그램 1회

기와 ‘청소년 체험관’ 프로그램 2회기가 실시됐

다. ‘미래 직업관’은 미래형 직업 체험관으로 인

공지능·에너지·환경 등 사회 변화와 미래 산업을 

반영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된 공간이다. 청소년들은 실제 사회 문제를 기반

으로 한 미션 수행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업 

세계의 변화와 미래 직업을 체험했다.

‘청소년 체험관’은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체험관 중에서 참여자가 사전에 직접 직업을 선

택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사전에 선택한 후 해당 직업 체험에 참여함으로

써 보다 주도적인 진로 탐색 경험을 가질 수 있

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참여 아동들은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 있는 직

무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지은 기자

나의 권리 지키고 안정적으로 생활해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생활법령교육

수원화성박물관, ‘해설과 함께

하는 수원화성 답사’ 운영해요

수원화성박물관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

과 함께하는 수원화성 답사’ 프로그램을 5월까지 

운영한다. 

수원화성의 역사와 자연생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답사형 교육이다. 이론 강의와 

현장 탐방을 연계해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인다. 프로그램은 총 6회에 걸쳐 수원화성

박물관 사회교육실과 수원화성 일대에서 진행된

다.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당 40명을 모집한다.

답사는 환경·생태 전공 강사와 함께 도심 속 

자연환경을 관찰하는 ‘도시 자연생태 체험형 답

사(2회)’와 역사 전공 강사와 함께 수원화성 주

요 유적지를 탐방하는 ‘수원화성 역사문화 답사

(4회)’로 운영된다.

전화(031-5191-4216)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

순 모집이다. 도시 자연생태 체험형 답사 비용은 

1000원, 수원화성 역사문화 답사는 무료다.

이지은 기자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031-257-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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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게 필요한 나눔 활동!

수원외복, 유학생 대상 센터 홍보 및 나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아주대학교

와 동남보건대학교 등 수원 지역 유학

생을 대상으로 센터 소개 및 후원물품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센터 이용 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3월 23일에는 동남보건대학교 

어학당 학생 106여 명을 대상으로 센

터 소개 및 후원물품 나눔이 이루어졌

으며, 3월 31일에는 아주대학교 학부 

및 어학원, 교환학생 420여 명, 4월 9

일에는 동남보건대학교 학부학생 38여 

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

행됐다. 특히 3월 31일 아주대학교에

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연계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 등록 

절차와 동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유학생들이 행정 절차와 센터 정보를 

한 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

다. 이와 함께 2026년 새롭게 운영되

는 ‘유학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안

내 및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유학생들

의 실제 필요와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

그램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양해규 센터장은 “유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 겪는 초기 어려움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유학생에게 도움이 되

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

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유학

생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상담, 교육, 커

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송하성 기자 

이주민 의료 접근성 강화

수원외복과 수원나누리병원, 업무협약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4월 14일 수원나

누리병원(원장 남신우)과 의료취

약계층 이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

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

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

이고 실질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원 

지역에서 친숙한 의료기관으로 자

리 잡은 수원나누리병원과의 협력

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

주민들이 적시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주민들은 언어와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병원 접근이 제한되어 질환을 조

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치료 시

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

지 않았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

제를 해소하고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이주민 대

상 의료상담 및 진료 연계 ▲건강

검진 및 치료 지원 ▲통·번역 등 

의료 이용 편의 지원 ▲건강 정보 

제공 및 예방교육 ▲의료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

다.

양해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접근이 어려웠던 이주

민들이 보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

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

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센

터에서도 통역과 안내 등 이주민 

편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

다”고 말했다.

수원나누리병원 측 관계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써 이주민

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직업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수원외복, 4개 기관과 순차적 MOU 진행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이주민

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교육 운

영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체

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월 15일 현대중

장비학원 ▲3월 25일 경기도지체

장애인협회 ▲4월 9일 버드내장애

인활동지원센터와 순차적으로 진

행되었으며, 5월 7일에는 요양보

호사 양성을 위해 에이플러스요양

보호사 교육원과도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센터는 각 기관

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형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각 협약에 따라 교육기관들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추천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론, 실습, 실

기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체계적

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

해 외국인 교육생의 직무 적응력

과 취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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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implement a three-part project 
package to alleviate the burden of 
high oil prices for citizens struggling 
with the high oil rates and inflation 
caused by the Middle East war. Shall 
we take a look at the details?

High oil price relief funds for the 
working class

The relief funds for high oil prices 
provide greater support the further 
you go into the provinces and the 
more vulnerable the group. The plan 
is to provide 100,000 to 600,000 
won per person to the bottom 70% 
of the population by income.

Specifically, depending on the 
region of residence, 100,000 won 
will be provided for the metropolitan 
a r e a ,  1 5 0 , 0 0 0  w o n  f o r  n o n -
metropolitan areas, 200,000 won 
for 49 priority areas for population 
decline, and 250,000 won for 40 
special areas for population decline.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32.56 million people will benefit.

In addition, 450,000 won will be 
provided to approximately 360,000 
single-parent families and those in 
the near-poverty bracket; among 
them, an additional 50,000 won per 
person will be provided to residents 
in non-metropolitan areas, areas 
designated for preferential treatment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special regions.

Furthermore, among the 2.85 
million basic livelihood recipients,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will receive 550,000 won, while 
residents of non-metropolitan areas, 
areas designated for preferential 
treatment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special regions will receive an 
additional 50,000 won, for a total 
support of 600,000 won.

For foreigners, payments will be 
made only to marriage immigrants 

and permanent residents. 
Meanwhile, to revitalize local 

commercial districts, the eligible 
merchants for this subsidy, which 
is distributed in the form of local 
currency, have been set to be the 
same as local currency affiliated 
stores. 

Distributions will be carried out 
sequentially in two phases. Specific 
details regarding eligibility and timing 
will be announced separately after 
being finalized through discussions 
by the relevant task force.

There is another policy being 
implemented for all citizens. The 
government plans to encourage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reduce transportation costs by 
temporarily increasing the K-Pass 
refund rate to 30% to alleviate fuel 
and transportation expenses for 
the public. In addition, an additional 
50,000 won will be provided to low-

income households using kerosene 
or LPG, where the financial burden 
i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beneficiaries include the 
elder ly,  d isabled,  infants and 
toddlers, pregnant women, single 
parents, and multi-child families 
among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upport. If the average increase 
of 147,000 won announced in the 
winter measures last December 
is included, the total amounts to 
approximately 200,000 won.

Furthermore, it has been decided 
to provide 54.6 bi l l ion won in 
temporary fuel price-linked subsidies 
to 54,000 facility farms and 29,000 
fishermen struggling due to high fuel 
prices. 

We hope the government expands 
support, such as relief funds for high 
oil prices, to all foreign residents, as 
they are also suffering due to the 
Middle East war. <한글 기사 28면>

100,000 to 600,000 Won in ‘High Oil Price Damage Relief Funds’ to be 
Provided to 70% of the Entire Population 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о реализо
вать пакет из трёх мер по снижен
ию нагрузки из-за высоких цен на 
топливо и инфляции, вызванных 
войной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чтоб
ы помочь гражданам, испытываю
щим трудности. Давайте рассмот
рим подробнее. <한글 기사 28면>

Поддержка для населения с низ
ким доходом

Размер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высоки
е цены на топливо увеличиваетс
я по мере удаления от столицы и 
для более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План
ируется выплатить от 100 000 до 
600 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для 70% 
населения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
да. В частности, по регионам: 100 
000 вон для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150 000 вон — для нестоличных р
егионов, 200 000 вон — для 49 р
егионов с поощрением из-за сокр
ащения населения, и 250 000 вон 

— для 40 регионов с особым стат
усом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населени
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коло 32,56 мл
н человек получат помощь.

Кроме того, примерно 360 000 ч
еловек из неполных семей и груп
пы с доходом ниже среднего пол
учат 450 000 вон, при этом в нест
оличных и специальных регионах 
будет добавлено ещё 50 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Также из 2,85 млн получателе
й базов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ж
ител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получа
т 550 000 вон, а проживающие в н
естоличных и специальных реги
онах — дополнительно 50 000 во
н, итого 600 000 вон. Иностранца
м выплаты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толь
ко брачным мигрантам и обладат
елям ПМЖ. Тем временем, эта по
мощь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в форме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а её использова

ние будет ограничено теми же ме
стами, что и у локальных платежн
ых средств,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м
естный бизнес. Выплаты будут ос
уществляться поэтапно — в 1-й и 
2-й очереди. Конкретные категор
ии получателей и сроки будут опр
еделены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рабо
чей группо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е
домств и объявлены отдельно.

Есть и другие меры, распростр
аняющиеся на всё население. Пр
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временн
о увеличить процент возврата по 
K-Pass до 30%, чтобы стимулиро
в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
го транспорта и снизить транспор
тные расходы граждан.

Также для домохозяйств с низки
м доходом, использующих кероси
н и LPG,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до
полните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в разме
ре 50 000 вон. Целевые группы — 

получатели базовой помощи: пож
илые, люди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мл
аденцы,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н
еполные и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С 
учётом повышения, объявленно
го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а
мках зимних мер (в среднем +147 
000 вон), общая сумма поддержк
и составит около 200 000 вон.

Кроме того, для 54 000 сельск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хозяйств и 29 000 
рыбаков, испытывающих труднос
ти из-за высоких цен на топливо, 
будет временно выделено 54,6 м
лрд вон в виде субсидий, привяза
нных к ценам на топливо. Правит
ельство надеется расширить под
держку, включая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высокие цены на топливо, на всех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проживаю
щих в стране, поскольку они такж
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из-за си
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70% населения получат «компенсацию за ущерб от высоких цен на 
топливо» в размере 100 000–600 000 вон 한국 정부, 지역 별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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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ương trình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nhằm giúp du học sinh nước 
ngoài trở thành nguồn nhân lực chủ chốt trong 
ngành sản xuất tại địa phương đã chính thức 
được triển khai.

Ngày 26 tháng 3 vừa qua, Bộ Tư pháp Hàn 
Quốc (Bộ trưởng Jeong Seong-ho) đã tổ chức lễ 
trao bảng hiệu và giấy chứng nhận cho 16 trường 
cao đẳng được chỉ định triển khai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nhằm dẫn dắt 
tương lai của ngành công nghiệp địa phương, 
tại hội trường lớn của khu phức hợp Chính phủ ở 
Gwacheon.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là các ngành học tại trường cao đẳng do Bộ Tư 
pháp chỉ định, nhằm đào tạo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du học sinh có trình độ kỹ năng ở mức 
trung cấp (về ngôn ngữ, học vấn và kỹ thuật) 
phù hợp với nhu cầu của ngành công nghiệp địa 
phương. Tham dự sự kiện có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Jeong Seong-ho cùng hiệu trưởng và đại 
diện của 16 trường cao đẳng sau lễ trao bảng 
hiệu, đã diễn ra buổi tọa đàm nhằm thảo luận 
các phương án giúp chính sách được triển khai 

thành công.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K-CORE, E-7-M) là chương 
trình nhằm đào tạo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du học 
sinh có cả năng lực tiếng Hàn và kỹ năng chuyên 
môn, để họ có thể trở thành lực lượng lao động 
nòng cốt tại các cơ sở sản xuất ở địa phương.

 Người nước ngoài đáp ứng yêu cầu tiếng Hàn 
(TOPIK cấp 3) khi nhập học vào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sẽ được miễn 
điều kiện tài chính khi xin visa du học, đồng 
thời thời gian làm thêm cũng được tăng từ 30 
giờ lên 35 giờ mỗi tuần, mang lại nhiều lợi ích 
hơn. Ngoài ra, sau khi tốt nghiệp, khi làm việc 
tại doanh nghiệp liên quan đến chuyên ngành, 
có thể được cấp visa lao động (E-7-M), và trong 
tương lai cũng sẽ được ưu tiên khi xin visa cư trú 
(F-2).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đã chính thức bắt đầu khóa học đầu tiên từ 
tháng 3.Trong dự án lần này, 6 trường ở khu vực 
수도권 (vùng thủ đô) và 10 trường ở địa phương 
đã được lựa chọn một cách cân đối, được kỳ 
vọng sẽ giúp giảm bớt tình trạng thiếu hụt lao 
động nghiêm trọng tại các doanh nghiệp sản 

xuất địa phương. Bộ Tư pháp kỳ vọng thông qua 
dự án này sẽ cung cấp tối đa 800 lao động kỹ 
thuật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mỗi năm cho 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tại địa phương.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nhập học vào trường 
này hãy kiểm tra ngành học mong muốn của 
mình, sau đó liên hệ trực tiếp với trường qua điện 
thoại để được tư vấn.

 Trong bài phát biểu tại sự kiện,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Jeong Seong-ho nhấn mạnh: “Giờ đây, 
chúng ta cần chuyển từ cách thức trực tiếp đưa 
lao động thiếu hụt từ nước ngoài sang việc xây 
dựng một cơ chế tuần hoàn tích cực, trong đó 
những nhân tài ưu tú được đào tạo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trong nước sẽ được giữ lại và định cư tại 
địa phương.”

 Ông tiếp tục bày tỏ mong muốn rằng “các 
trường cao đẳng sẽ trở thành cái nôi đào tạo 
nguồn nhân lực nòng cốt, giữ vai trò trụ cột tại 
các cơ sở sản xuất”, đồng thời cho biết “chính 
phủ cũng sẽ tích cực hỗ trợ sự phát triển của các 
trường và thúc đẩy sức sống của nền kinh tế dân 
sinh thông qua việc cải thiện các chế độ visa du 
học và lao động.”                  파파야스토리

Bộ Tư pháp Hàn Quốc chỉ định 16 trường cao đẳng với “khoa kỹ thuật 
trọng điểm đào tạo”... mỗi năm cung cấp tối đa 800 lao động nước ngoài

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ทิีม่ทีัง้ทกัษะทัง้ทาง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ดา้นเทคนคิ, จะตัง้ถิน่ฐานในเกาหลไีดง้า่ยขึน้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ทีม่เีป้า
หมายในการสง่เสรมิ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ใิหต้ัง้ถิน่ฐาน 
และเป็นก�ำลงัส�ำคญัขอ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การผลติในระดบั
ภมูภิาค ไดเ้ริม่ด�ำเนนิการ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แลว้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ฐมนตรจีอง ซองโฮ) ไดจั้ดพธิี
มอบป้ายและใบประกาศแตง่ตัง้ใหแ้กว่ทิยาลยั
อาชวีศกึษา 16 แหง่ทีไ่ดรั้บคดัเลอืกเป็น “สาขา
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ซึง่จะเป็นผูน้�ำ
อนาคตขอ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ในภมูภิาค โดยพธิจัีดขึน้เมือ่
วนัที ่26 มนีาคม ณ หอ้งประชมุใหญข่องอาคาร
ราชการเมอืงกวาชอน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หมาย
ถงึ สาขาวชิาของวทิยาลยัอาชวีศกึษาทีก่ระทรวง
ยตุธิรรมก�ำหนดขึน้ เพือ่พัฒนานักศกึษา 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
เป็นระบบ ใหม้ทีกัษะในระดบักลาง (ทัง้ดา้นภาษา, วฒุิ
การศกึษา, และทกัษะวชิาชพี) ทีส่อดคลอ้งกบัความ
ตอ้งการของ อตุสาหกรรมในภมูภิาค

ในงานครัง้นี ้ม ีจอง ซองโฮ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
ยตุธิรรม รวมถงึอธกิารบดแีละผูเ้กีย่วขอ้งจากวทิยาลยั
อาชวีศกึษา 16 แหง่เขา้รว่ม โดยหลงัจากพธิมีอบป้าย
แลว้ ไดม้กีารจัดประชมุหารอืเพือ่แลกเปลีย่นแนวทาง
ในการผลกัดนัใหโ้ครงการนี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ไปไดอ้ยา่ง
ประสบ ความส�ำเร็จ และตัง้หลกัไดอ้ยา่งมัน่คง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K-CORE, E-7-M) เป็นระบบทีม่เีป้าหมายเพือ่พัฒนา
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เป็นระบบ ใหม้ทีัง้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
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ทกัษะวชิาชพีเฉพาะทาง พรอ้ม
สง่เสรมิใหส้ามารถตัง้ถิน่ฐาน และเป็นก�ำลงัส�ำคญัใน 
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ผลติระดบัภมูภิาคได ้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คีณุสมบตั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TOPIK 
ระดบั 3) หากเขา้ศกึษาใน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
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นี ้จะไดรั้บ การยกเวน้เงือ่นไข
ดา้นการเงนิทีจ่�ำเป็นส�ำหรับการออกวซีา่นักเรยีน อกี
ทัง้ยงั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พารท์ไทมไ์ดเ้พิม่ขึน้จากเดมิ 30 
ชัว่โมงเป็น  

35 ชัว่โมง ท�ำใหม้คีวามไดเ้ปรยีบมากขึน้ นอกจากนี ้
หลงั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 ยงัสามารถขอวซีา่ท�ำงาน (E-7-
M) เมือ่เขา้ท�ำงานในบรษัิทที ่เกีย่วขอ้งกบัสาขาที่
เรยีนได ้และในอนาคตเมือ่ยืน่ขอวซีา่พ�ำนักอาศยั 
(F-2) กจ็ะไดรั้บการพจิารณาเป็นพเิศษอกีดว้ย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ไดเ้ริม่
เปิด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ครัง้แรกแลว้ตัง้แตเ่ดอืนมนีาคมที่
ผา่นมา ในโครงการนี ้มกีารคดัเลอืก สถาบนัอยา่งเทา่
เทยีมกนั โดยแบง่เป็น 6 แหง่ ใน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และ 
10 แหง่ ในตา่งจังหวดั ซึง่คาดวา่จะชว่ยบรรเทาปัญหา
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 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ผลติใน

ภมูภิาคทีก่�ำลงัทวคีวามรนุแรงขึน้ได ้ทัง้นี ้กระทรวง
ยตุธิรรมคาดหวงัวา่โครงการดงักลา่วจะสามารถ จัดหา
บคุลากรชา่งเทคนคิตา่งชาตทิีม่ทีกัษะไดส้งูสดุถงึ 800 
คนตอ่ปี เพือ่เขา้สูภ่าคธรุ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ในภมูภิาค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สมคัรเขา้เรยีนในสถาบนัเหลา่
นี ้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สาขาวชิาทีต่อ้งการกอ่น จากนัน้ให ้
ตดิตอ่สอบถามไปยงัสถาบนั โดยตรงทางโทรศพัท์

จอง ซองโฮ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ได ้
กลา่วในค�ำกลา่วตอ้นรับในวนันัน้วา่ “ขณะนีเ้ราจ�ำเป็น
ตอ้งกา้วออกจากรปูแบบเดมิทีน่�ำเขา้ แรงงานจากตา่ง
ประเทศโดยตรง และมุง่สูก่ารสรา้งโครงสรา้งหมนุเวยีน
เชงิบวก โดยการพัฒนาบคุลากรทีม่คีณุภาพจาก
มหาวทิยาลยั ของเราเอง และสง่เสรมิใหพ้วกเขาตัง้
ถิน่ฐานในภมูภิาค”

เขายงักลา่วตอ่วา่ “วทิยาลยัอาชวีศกึษาจะเป็นแหลง่
บม่เพาะส�ำคญัในการผลติบคุลากรหลกัทีเ่ป็นก�ำลงั
ส�ำคญัของ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รอ้มทัง้ย�้ำวา่ “รัฐบาล
จะสนับสนุนอยา่งเต็มที ่ผา่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วซีา่
นักเรยีนและวซีา่ท�ำงาน เพือ่สง่เสรมิการเตบิโตของ 
สถาบนัการศกึษาและกระตุน้เศรษฐกจิฐานรากอยา่ง
แข็งขนั”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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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는 지

난 4월 15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를 방문해 이주

배경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권 주요 대학의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진로·진학 정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

고,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 20여 명은 서울대학교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서울대 재학생들과의 멘토링에 참여했다. 

인근 캠퍼스 차량 투어(숭실대·중앙대)도 실시했다.

재학생과 멘토링에서는 ▲대학생의 일상, 대학 생

활 소개 ▲캠퍼스 경험 공유 ▲대학 적응 경험 ▲진

로 방향 설정 과정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

며 대학 생활을 공유했다.

한 청소년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보니 대학 생

활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며 “재학생 멘토의 

설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했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

했다.

윤영민 센터장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대학 생활

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

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의 성장과 진로 

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진로·진학 이해 높이고 진로 설계 지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서울대 캠퍼스 탐방 

수원특례시, 춘계 광견병 예방

접종 지원 사업 26일까지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월 26일까지 

‘2026년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운

영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등록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 후 

1년이 지난 경우 접종할 수 있다.

선착순 3750두에 한해 지정 동물병원 69개소에

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수원시가 백신을 무상

으로 제공하며, 반려견 소유주는 접종비 1만 원

만 부담하면 된다. 단, 상담·추가 진료비는 별도

로 발생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정 동물병원에 방

문하면 된다. 방문 전 전화로 백신 잔여량을 확

인해야 한다. 동물등록이 되지 않는 반려견은 등

록 후 접종할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

이라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려동

물과 시민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새빛배움’ 구축

수원시, 6월 정식 오픈...정보 검색, 결제까지 한 번에

수원특례시가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새빛배움’을 

구축했다. 6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경기도와 협력해 구축한 ‘새빛배움’은 

경기도 온라인 학습 플랫폼(GSEEK)과 연계해 다

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원시 특화 평생학습 서

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지난 3월 25일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 수

원시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강좌 신청·결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 이뤄진

다. 새빛배움은 ▲강좌 검색·신청·결제 원스톱서비

스 ▲13개 분야 1800여 개 온라인 콘텐츠·수원시 오

프라인 콘텐츠 실시간 화상학습 ▲학습지원센터(콜

센터) ▲학습동아리 ▲강사은행 ▲시설예약 ▲실시

간 통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플랫폼 이름 ‘새빛배움’은 시민 선호도 투표로 선

정했다. 3월 10~24일 진행된 투표에 2315명이 참여

했고, 57%(1329명)가 새빛배움을 택했다.

수원시는 4~5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플랫폼과 

새빛배움을 연계하고, 담당자 교육, 대시민 홍보 등

을 추진한다. 6월 중 통합플랫폼을 정식 오픈할 계

획이다.

2027년까지 새빛배움에 관내 100여 개 평생학습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배움 구축으로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평

생학습 도시로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수원우체국, 팔달산

회주도로에 ‘느린우체통’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늘의 이야기를 3

개월 후에 특별한 추억으로 전해주는 ‘느린우체

통’을 운영한다. 수원시와 수원우체국은 4월 6일 

팔달산 회주도로 내 남포루 앞에서 ‘느린우체통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느린우체통 설치 및 

장소 제공 ▲서신 수집·배달 ▲수원 방문의 해 

기념 맞춤형 엽서 제작·판매 등을 협력하기로 했

다. ‘느린우체통’은 케이(K)-드라마 촬영지와 연

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수원시 대표 벚꽃 

명소인 팔달산 회주도로 내 남포루 앞 드라마 

포토존 조성지에 설치된다.

관광객이 엽서를 작성해 우체통에 넣으면 우

체국이 서신을 수집한 뒤 3개월 후 발송하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 느린우체통이 벚꽃 시즌 관광

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복고풍 감

성의 포토존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선은임 수원시 문화관광체육

국장과 박현덕 수원우체국 영업과장 등이 참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느린우체통이 관광객들

에게 특별한 추억과 설렘을 선사할 것”이라며 

“여행지에서 보낸 편지가 다시 수원을 찾게 만

드는 따뜻한 초대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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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5월 22일까지 수원시를 전 세계에 알릴 ‘새빛 글로

벌 프렌즈’를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 4월 2일 열린 

수원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시민추진단 발대식>

모집 대상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주민이다. 1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안

내와 관광 홍보 활동을 하며 수원의 글로벌 이미지

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주민은 4월 13일부터 5월 22일

까지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네이버 폼 

또는 전자우편(cindy1524@kore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

내한다.

새빛 글로벌 프렌즈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활동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가이드 활

동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홍보 ▲외국인 관광객 관점의 개선 사항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되고 활동증

명서를 발급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수원시장 표창

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주민이 참여해 수원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며 “새

빛 글로벌 프렌즈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친근하

고, 만족도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31-5191-2693

수원시는 지역사회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새빛 글로벌 프렌즈’ 5월 22일까지 모집

수원시, ‘수원 방문의 해’ 맞아 이주민 100명 내외 선발해요

수원시도서관, 도서관주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해

수원시도서관이 제62회 도서관주간(4월 12~18

일)을 맞아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개 도서관에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3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트 인사이드(창룡·광교홍재도서관, 4월 

9~17일)’, ‘사계-봄 축제(호매실도서관, 4월 18

일)’ 등 6개의 공연·축제가 열린다. ‘이진아 작가

와의 만남(호매실도서관, 4월 15일)’, ‘예소연 작

가와의 만남(선경도서관, 4월 16일)’ 등 12개의 

저자 초청 강연도 열린다.

‘어떤 고양이가 보이니(버드내도서관, 4월 12

일)’, ‘전략과 순발력의 그림책 놀이터(태장마루

도서관, 4월 18일)’ 등 독서문화 강의·체험 프로

그램도 만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수원시도서

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도서관별 프로그램을 검

색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도서

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발

판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를 향해 나아간다.

수원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현수 제1

부시장 주재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수원 방문의 해 추진상

황을 점검했다.

40개 부서에서 7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보

고회에서는 ▲홍보 ▲수용태세 ▲행사 ▲콘텐츠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홍보 분야는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강

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깃 마케팅

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스엔에스(SNS), 관광플랫

폼, 미디어 협업을 활용한 도시 이미지를 확산하

는 데 집중한다.

수용태세 분야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교통·환

경·안내 체계 등 관광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개

선할 계획이다.

행사 분야는 계절별·야간·체류형 관광을 유도하

는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행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은 강화해 관광객들

의 발길을 이끌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스토

리텔링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확대한다. 

수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수원 방문의 해는 모든 

부서가 협업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프로젝트”

라며 “유기적인 협업으로 수원이 글로벌 관광도

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상황을 정

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2026년), 수

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30주년(2027

년)을 맞아 수원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슬로건은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Suwon For You)’

다.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발

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

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

리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등 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수원 방문의 해’ 발판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한다...추진상황 보고회

수원시청 1899-3300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031-247-1324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1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070-7523-3686 수원교육지원청 031-250-1335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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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3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을 돕

기 위한 ‘2026년 한국어교육 개강식’

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원 대상을 기존 결혼

이민자에서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배움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날 개강식

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참석해 새로

운 도전에 나선 교육생들의 출발을 격

려하고 배움의 열기를 응원했다. 

이권재 시장은 “새로운 공간에서 오

산시가족센터가 새롭게 출발하고 결혼

이민자 여러분의 한국어 교육 개강식

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낯선 환

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의지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응원한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를 비롯

한 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

로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

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격

려했다.

이병희 센터장은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더 다양한 이웃과 함께하게 

된 만큼 그 책임감이 크다”며, “한국

어교육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지

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소통하

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오산시가족센터는 개

강식 이후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체계적인 교

육 과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

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

라며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외국인 주

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움의 열정, 노래에 싣다

이날 행사에는 센터의 대표 자조모

임인 하모니 브릿지가 축하 공연을 선

보여 개강식의 열기를 더했다.

‘하모니 브릿지 동아리’는 다양한 국

적의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합창 소

모임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됐지만 이

날 행사에서는 ‘노래’라는 공통 언어

로 하나 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다채로운 음색이 어우러진 

화음을 통해 개강식에 참석한 결혼이

민자 동료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

지를 전달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하모니 브릿지의 활동은 단순히 노

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동아리 활

동을 통한 자조모임 활성화는 한국 

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참여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

성하고 튼튼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

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모니 동아리는 풍성한 활동을 위

해 새로운 신규 단원을 상시 모집 중

이다. 문의 031-376-3428

                      송하성 기자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9일, 센

터 내 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멘토·

멘티 운영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결

혼이민자 멘토 위촉식을 성황리에 개

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한국 생활에 

먼저 안착한 선배 결혼이민자들이 멘

토가 되어 후배 결혼이민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을 주

요 대상으로 한다. 위 촉된 멘토들은 

앞으로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및 센

터 회원 등록 연계 ▲센터 프로그램 

이용 안내 ▲행정기관·병원·은행 동행 

및 안내 ▲자녀 양육 및 생활 고충 상

담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SNS 서포터즈 활동을 병행하며, 한국 

적응에 유용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

고 다문화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멘토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낮

추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선배들로 구

성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1명), 일본

(1명), 베트남(1명), 캄보디아(1명), 중

국(2명) 등 총 6명의 결혼이민자가 멘

토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

보 전달을 넘어, 입국 초기 결혼이민

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

적 소외감을 공감하며 정서적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성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사업 6인 위촉...‘맞춤형 정착 서비스 제공’

“언어의 장벽 넘어 지역사회로...한국어교육 힘찬 출발해요”

오산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2026년 한국어교육 개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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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 입학 정원은 약 50만명으로 올해 

고등학교 3학생 재학생 수 약 42만명 보다 훨씬 

많다. 이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구조 조정 등의 

압박을 받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

고 있다.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는 전문대학 중에서도 

모범적인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을 운영해 호평

을 얻고 있다. 3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

학’에 선정됐으며 GKS, GKS-UIC 사업,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대학(K-CORE) 등에 잇달아 

선정됐다. 지난 17일 노상은 국제교류원장을 만나 

오산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과 운영 

노하우를 들어봤다.

-오산대 국제교류원을 소개해 주세요.

“오산대는 1979년에 설립된 40년 전통의 사립

전문대학교입니다.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

체능 등 약 30개 학과에 약 6,500명의 학생이 재

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유학생은 23개국에서 

온 152명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원은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학업, 한국어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

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산대는 유학생 학위과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네요?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산대학교

는 유학생 만족도와 유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유학생 관리와 성과, 유학생 공인 어학능력 등 13

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GKS(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GKS-UIC 사업,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대학 등에도 잇달아 선

정됐습니다.”

-유학생 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어떻게 선

발하나요?

“다양한 장학금과 양질의 교육, 취업 지원을 통

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지만 아무나 뽑지는 않

습니다. 어학연수 과정만 해도 고교 3년 성적과 

결석 등 출석일수, 학업계획, 자기소개 등의 서

류심사를 거쳐 면접심사를 반드시 실시해 정말로 

오산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학생을 선별합니

다. 또한 한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학 시에도 토픽(TOPIK) 시

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마다 추가 장학금

을 지급함으로써 유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대학교에서 오산대로 

이동하는 유학생도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오산대에 입학하면 어떤 혜택이 있

나요?

“오산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이기 때문에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시간이 크게 늘어납니

다. 또한 유학생 비자 연장시 재정능력 입증 의

무가 없으며 공학계열 학과를 졸업하면 전문숙련

비자(E-7-1) 취득 및 취업, 한국 정주가 유리합니

다. 이런 혜택은 오산대가 K-CORE 사업 등 정부

의 여러 가지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장학금 혜택도 풍부해 성적 장학금 외

에도 특별 장학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추가 지급

합니다. 현재 오산대 유학생 중에는 학비의 80%

를 면제받는 학생이 상당수 있습니다. 학부 재학 

유학생에게는 출석률이 일정 시간 이상만 되어도 

기숙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국제교류원은 유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국제교류원은 학부 재학 유학생에게 한국어 

수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

램(3, 4단계)을 교양수업과 연계해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연간 4회 한국문화체험과 

8회 학과 체험을 무료 제공하며 한국 기업탐방,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비자 문제도 어렵지 않도록 행정 사항의 교내 처

리를 지원하며 연간 20명 내외의 필리핀, 호주 해

외 연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한국 생

활과 학업에 걱정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원장직을 수행하며 고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제교류원장직을 맡으며 이 업무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육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이지만 한국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개인 뿐

만 아니라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을 키우

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학생을 유치 관리하

는 국제교류 업무에는 많은 사업 목적이 있지만 

어떤 가치 보다 교육을 우선해 일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에 대한 학교의 기대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제교류원이 학

교의 

제1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감소하

는데 대학 정원은 많다 보니 모집률과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유학생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

산대 국제교류원은 올해 유학생 커뮤니티센터와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단독 건물로 확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총장님의 지원과 대학 모든 부서들의 

협업이 이어지고 있어 위상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원을 운영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오산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해 첫 월

급을 받은 유학생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내국

인 학생들에게 느꼈던 보람을 이제 외국인 유학

생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생의 학업과 

지역사회 적응, 취업 및 정주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와 법률 분야 등에 이르기

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오산대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교

육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

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학생 한 명 한 명이 

한국 사회에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 유학생이 원하는 입학·학업·취업·정주까지 한번에 해결 

노상은 오산대 국제교류원장, 뛰어난 역량으로 3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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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i

재외동포 이해교육 모집

구리시 토평도서관은 4월 8일부터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시로 만나

는 중국동포 이야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다문화 특화도서관인 토평도서관에

서 문학 작품을 매개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지역사회 내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

련됐다.

강연은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은주 

시인이 맡아 진행한다. 분단과 이산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재외동포의 삶을 조명하고, 중국 동포 시인

들의 작품을 통해 고향과 이산, 정체성의 의미를 함

께 나눌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8일 오전 9시부터 구리시립도서

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토평도

서관(031-550-8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관

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재외동포의 삶

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 학습모임 모집

구리시는 지역 내 소규모 교육 거점을 활성화하

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사업’

에 참여할 학습모임을 4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

혔다.

모집 분야는 학습모임 운영 장소에 따라 「구리시 

우리 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두 분야로 나뉘며, 상반

기에는 총 40개 학습모임을 선정해 팀당 45만 원의 

강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

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프로그램과 강사, 학

습공간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

다. 다만 평생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강좌는 지

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에 방문하

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적합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학습모임은 5월 4일부터 7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

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누

구나 일상에서 쉽게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

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평생학습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

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생활 밀착형 학습모

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동네 학습공간’ 신

규 모집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평

생학습 포털 또는 평생학습과(031-550-2186)로 문의

하면 된다.

여성안전용품 신청

경기도가 여성 가구 주거지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 모집

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한

부모가정, 범죄피해여성,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등 총 1,000가구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각 

시군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고양시와 부천시는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

을 별도 운영하므로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등 해

당 시군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시군에서는 접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중 스마트 홈카메라와 호신용 경보기 등으로 구성

된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최선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성안심패키

지는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

원사업”이라며 “지원 물량이 한정된 만큼 신청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 다문화가족도 알면 도움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구리시, 재외동포 이해교육 모집·소규모 학습모임 모집·여성안전용품 신청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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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Province has launched the 
‘2026 Gyeonggi Climate Insurance,’ 
which significantly strengthens cover-
age benefits by doubling diagnostic fees 
and introducing a new death consolation 
payment.

This year’s Gyeonggi Climate Insur-
ance has increased coverage amounts 
and added new coverage items to di-
rectly alleviat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residents.

First, the diagnosis benefit for heat- 
and cold-related illnesses, which was 
100,000 won last year, has been in-
creased by 50% to 150,000 won this 
year, and the diagnosis benefit for infec-
tious diseases has also doubled from 
100,000 won to 200,000 won.

To provide robust coverage for unex-
pected severe weather-related damag-
es, new items have been established for 
a death consolation payment of 3 million 
won and an emergency room visit fee of 

100,000 won. For accidents occurring 
when a weather advisory is issued, such 
as for heatwaves, heavy rain, or heavy 
snow, you can still receive the existing 
climate disaster accident consolation 
payment if you are diagnosed with an 
injury exceeding a certain standar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who 
are the first to be hit by climate change, 
has also been significantly strength-
ened. Previously,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for heat- 
and cold-related illnesses were provided 
only to recipients of the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but starting this year, 
approximately 70,000 pregnant women 
have been newly added. As a result, 
a total of 220,000 climate-vulnerable 
individuals will be subject to relaxed 
diagnostic criteria for accident com-
pensation and will be protected more 
safely through various additional sup-
port funds. Gyeonggi Climate Insurance 

automatically enrolls any resident with 
a registered address in Gyeonggi-do, 
including registered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without any separate 
procedures. Furthermore, we have ex-
tensively revamped the claims system 
to ensure that no resident misses out 
on benefits due to lack of awareness or 
gives up because the claims process is 
cumbersome. We plan to operate a mo-
bile claims support service in each city 
and county, introduce a simplified claims 
method using mobile messengers, and 
establish a dedicated integrated call 
center to handle the entire process from 
application to payment in a single step.

We plan to establish a dedicated in-
tegrated call center to handle the entire 
process from claim reception to pay-
ment in one go.

This year, we have secured a foun-
dation for providing stable services by 
signing a contract with the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Consortium for 
climate insurance. The project period 
is one year, from April 11 of this year 
to April 10 of next year, and insurance 
benefits for accidents occurring during 
this period can be claimed at any time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Park Dae-geun, Head of the Envi-
ronment, Health and Safety Division of 
Gyeonggi Province, stated, “The fact 
that over 51,600 insurance claims were 
filed last year is a clear indicator that 
the climate crisis has already become 
a reality threatening the daily lives of 
residents,” adding, “As we have expand-
ed benefits by reflecting the voices of 
residents, such as raising diagnostic 
fees and adding coverage for pregnant 
women, we will build a reliable Gyeo-
nggi Province where everyone can be 
protected from climate disasters without 
discrimination.” <한글 기사 1면>

‘2026 Gyeonggi Climate Insurance’ Raises Diagnosis Benefits and 
Establishes Death Consolation ... Foreign residents also receiv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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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3월 26일,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북부 

요리 프로그램 ‘다(多) 함께! 요리조리’를 진행했다.

‘다(多) 함께! 요리조리’는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

들이 한국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식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회기에는 한국 고유의 양념인 고추장과 

된장 만들기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양념의 재료

와 사용법, 조리 순서를 익히고 한국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접 한국 음식

을 만들며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

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결혼이

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 초급반 학습자들의 

참여가 많아,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었다.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도움을 받아 

요리를 완성하고 함께 식사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

자들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로 가까워졌다.

이날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는 “처

음으로 강사에게 직접 요리를 배울 수 있어 좋았

다”며 “한국 식재료가 생소해 요리를 하는 것이 쉽

지 않았지만 센터에서 마련해 준 기회를 통해 직접 

만든 음식이 맛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들은 다

양한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식생활 

문화의 차이가 일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혼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생

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지

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31-

615-3963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의 한국 식문화 적응 지원해요

평택시가족센터, ‘다(多) 함께! 요리조리’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역할지원

‘아빠랑 플레이데이’ 운영해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4월 4

일, 다문화교류소통공간 다가온에서 영아기 자녀

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빠랑 플레이데이’ 프로

그램을 진행했다.

‘아빠랑 플레이데이’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

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친

밀감과 유대감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4~36개월 영아와 아

버지 총 18명은 그림책을 통해 주제를 알아보고, 

병아리와 닭 등 그림책 속 요소를 활용한 다양

한 교구재로 오감놀이를 진행했다. 

특히 병아리콩을 활용한 촉감놀이를 통해 아이

들은 자유롭게 만지고 느끼며 감각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버지들은 아이의 반응에 맞춰 

함께 놀이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높였다. 이러한 활동은 영아의 발달 특성에 맞춘 

놀이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빠들은 “아들과 함

께하는 활동을 통해 눈을 맞추고 웃음을 주고받

으며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었고, 아이와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평소보다 

더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와 함께 놀 수 있어 좋

았고, 일상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놀이를 

통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 및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가 함

께하는 놀이 경험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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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나무 베게 만들기 함께 해요

평택시가족센터, 내외국인문화소통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

는 지난 4월 9일과 10일, 평택시

가족센터 서부분소에서 다문화·비

다문화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소통 프

로그램 ‘편백나무 베개 만들기’(양

말목공예)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외

국인의 교류를 확대하고, 원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

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양말목

공예의 기본 뜨기 방법을 익힌 후, 

편백 블록 주머니를 활용한 베개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공

예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

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소감을 나

누며 활동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원

주민은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프

로그램에 참여하며 외국인 주민들

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며 “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

혔다.

이은미 센터장은 “평택은 외국

인 주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다양

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문

화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시가족센터는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31-660-7472    송하성 기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해요~

평택시, 진드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 당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봄철 야

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위험

이 커짐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

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

다.

①고위험군 맞춤형 교육 및 홍

보 강화 : 감염병 다발생 지역과 

고위험군(야외근로자, 농업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

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

침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예

방수칙 홍보를 확대하는 등 체계

적인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한다.

②‘치명률 높은 SFTS’ 주의… 

예방수칙 준수 필수 : 진드기 매

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

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SFTS는 치명률

이 높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③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

기관 방문 : 야외활동 후 5~14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등의 증

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송하성 기자

전문 의료 및 발달지원 서비스

평택시가족센터,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약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4월 1일 센트럴이비인후과·마미

톡키즈발달클리닉(이하 협약기관)과 

지역사회 아동 복지 증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고, 체계적

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비롯해 검사·

치료·교육 지원에 협력하며, 지역사회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발달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검

사와 치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것으로 기

대된다. 센트럴이비인후과·마미톡키즈

발달클리닉 홍준형 병원장은 “전문적

인 의료 및 발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

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아

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복지 향상에 힘쓰겠

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이번 협약

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

침이다. 031-615-3952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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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4월 2일 

엘라뷰티아카데미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메이

크업 국가자격증반을 개강했다.

동행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그

램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 취

득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문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교육에는 몽골, 태국, 일본 등 5개국 출신 결

혼이민자 12명이 참여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

에서 배우고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은 총 48회기로 진행되며, 

국가자격 취득을 목표로 이론과 실기 교육이 단계

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

해 실무 중심의 기술을 익히고, 향후 취업 및 창업

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

다. 국가자격증반 참여자들은 “자격증 취득에 도전

할 수 있어 기대된다”, “배운 기술을 취업에 활용하

고 싶다” 등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취업 준비에 대

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 여

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

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자격 취득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31-615-3955

송하성 기자 

메이크업으로 전문성 높이고 자립 지원!

평택시가족센터, ‘내일공작소 메이크업국가자격증반’

평택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모기 활동 빨라졌다 방역 가동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질병관리청의 전국 일

본뇌염 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매개 모기 종합 방제’를 본격 시행한다

고 밝혔다.

올해 주의보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매개 모

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예년보다 일찍 발견되

면서 지난 3월 20일 발령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수치다. 일본뇌염은 감

염 시 뇌염으로 진행되면 치사율이 높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

이다. 이에 시는 방역 취약지역 1088곳의 전수 

점검을 마치고, 6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촘촘

한 방역망을 구축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유

충구제 사업을 통해 1963개소의 조치를 완료했

으며, 본격적인 모기 활동기에 앞서 축사, 논두

렁,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소

독을 강화하고 있다.

평택시는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시 긴 옷 착

용 및 기피제 사용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

방충망 정비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한, 2013년 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고, 고위험군 성인 및 위험 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적극 권

장했다. 

이지은 기자

필라테스로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해요

평택시가족센터, 동아리 ‘다(多)함께 필라테스’ 지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4월 8일,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분소에서 결혼이민자 및 비다

문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多)함께 필라테스’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다문화 및 비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 간 사회적 교류를 활

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4명의 참여자

들은 이날 기구 없이 요가매트를 활용한 필라테스

를 통해 기본 호흡과 동작을 익히고, 신체의 균형

과 정렬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트레칭

과 코어 강화 운동을 병행하며 근력과 유연성을 기

르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

리 방법을 체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지역주민은 “평소 접

하기 어려웠던 필라테스를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 좋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운동

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

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

램을 통해 더 많은 평택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

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660-7471                  송하성 기자

평택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6월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여름철 유행

에 대비하여, 기존 4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25-

'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기간을 오는 6

월 30일(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

험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되며, 접종 대상은 

'25-'26절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이다. 

이미 접종 완료한 면역저하자의 경우 상대적

으로 낮은 면역 형성과 유지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접종 간격 90일을 준수하여 5월 1일부터 

추가 1회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 접종하면 되며, 위탁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

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에 대비하여 고위험군 면역 형성이 중요하며, 아

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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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4월부터 10월까

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미용자격증반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동행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격증 기반의 직업교육과 실습 연

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소양교육, 미용 교육 및 실습, 

지역기관 연계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

여자들은 미용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며 자격

증 취득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 후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기술을 직접 활용하며 실무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

를 함께 제공한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해 자립 

역량과 사회적응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로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직업교육으로 경제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돕는 ‘미용자격증반’

양평군 ‘2026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2026년 양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종합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인 2026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4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음식점 및 유료 관광지를 이용하는 경우다.

인센티브는 숙박 여부와 관광지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숙박 관광의 경우 1인당 1

박은 2만 원, 2박은 4만 원이 지원되며, 당일 관

광은 유료 관광지 방문 횟수에 따라 1인당 5천 

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단

체관광 사전 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이용 확인서 등을 첨부

해 신청하면 20일 이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누리

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기획팀(031-

770-1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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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4월 7일, 센터 강의실에서 

‘2026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 위촉식 및 오리

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몽골과 필리핀을 비롯한 7개국 

출신 강사 12명이 위촉되었으며, 이 중 2명은 올해 

새롭게 선발된 신규 강사이다. 위촉식에서는 강사들

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교육했

다. 이수희 센터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2026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

다”며,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양한 가족

친화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26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운영 방향과 추진 일

정,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구성, 강사 활동 시 유의

사항 및 교육 운영 기준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강사 간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지역사회 내 문화적 차이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

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유아동 기관과 청소년 기

관, 성인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문화체험 부

스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

게 문화다양성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예정이다.

광주시가족센터는 2026년에도 문화다양성 이해교

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상호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양

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031-798-7141          송하성 기자

다문화 인식개선과 가족친화문화 조성

광주시가족센터,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 위촉식

向全体70%国民发放10万~

60万韩元的"高油价补贴金"

政府为缓解中东战争带来的高油价·高物价

给民众带来的困难，决定推进缓解高油价负担

三大政策。我们来看一下详细内容吧？

平民层高油价补贴金

补助金额根据地区和收入水平不同而有所差

异，越偏远、越弱势群体，获得的补助越多。

计划向收入下位70%的国民发放每人10万～60

万韩元。具体按居住地区来看，首都圈10万

韩元，非首都圈15万韩元，49个人口减少优待

地区20万韩元，40个人口减少特别地区25万韩

元。估计有3256万人受益。另外，约36万名单

亲家庭·次上位阶层发放45万韩元，其中非首

都圈、人口减少优待·特别地区每人追加发放

5万韩元。同时285万名基础生活保障对象中，

首都圈居民将发放55万韩元，非首都圈、人口

减少优待·特别地区居民将追加5万韩元，共

支援60万韩元。 外国人仅限结婚移民者和永

久居留者可领取。该补助将以“地区货币”形

式发放，仅可在当地加盟商户使用，以促进地

方经济。发放将分为第一轮和第二轮进行，具

体对象和时间将由相关部门讨论后另行公布。

还有一项政策是面向全体国民推进的。政府为

了减轻国民的油费和交通费负担，计划暂时将

K-Pass返还率扩大到30%，鼓励大众交通使用及

减轻交通费。<중략, 한글 기사 28면>

자격증 취득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4월 2일 

동행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多이룸 프로그램’의 ‘바리스타 2급 자

격증 취득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전문교육이다. 자격증 취득

을 목표로 5월 중순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운영된

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에는 한국 정착 

중·장기 단계의 결혼이민자 5명이 참여하며, 체계적

인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에스프레소 추출, 커피 

이해 등 바리스타로서의 기초 역량을 단계적으로 

습득하게 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가족센터는 이 

과정 이후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연계하

여 운영할 예정으로,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희 센터장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

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多이룸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과 심화과정을 단계적으

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광주시,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대상자 35가구 모집

광주시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여성 안심 종합 지원사업’ 대

상자 35가구를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

한다. 해당 사업은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

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시책으로 여

성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등에 방범 안전 물

품을 무상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이상이 포함된 한부모 가족이

며, 신청 기간 내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

수 또는 주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물품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

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A세트는 스마트 도어벨, 문 열림 감지기, 창문 

이중 잠금장치 2개, 발광다이오드 안전 호루라기

로 구성되며, B세트는 스마트 홈 카메라, 문 열

림 감지기, 창문 이중 잠금장치 2개, 발광다이오

드 안전 호루라기로 제공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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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владеющ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техническими на

выками, смогут легче закрепиться в Корее

«Развива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
льно-технические специальнос
т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закрепл
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 
качестве ключевых кадров рег
иона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
фициально стартовали. <Фото 
=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
истр Чон Сон Хо) 26 марта в б
ольшом за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
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Квачхоне пров
ело церемонию вручения табл
ичек и сертификатов 16 колле
джам, назначенным по програ
мме «развивающих профессио
нально-технических специальн
ост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вести р
азвит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мыш
ленности будущего.

«Развива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
льно-технические специально
сти» — это программы в колле
джах, отобр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
вом юстиции для системного п
одготовк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
тов со средним уровнем (язык, 
образование, навыки), соответ
ствующих потребностям регио
на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м
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м
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н Сон Хо, р
екторы 16 колледжей и предст
авители вузов; после вручени
я табличек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
а, на которой обсудили меры п
о успешному внедрению прогр
аммы.

«Развива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
льно-технические специально
сти» (K-CORE, E-7-M) — это с
истем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сист
ем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ностранны
х студентов, обладающих знан
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рофе
ссиональными навыками, с це
лью их закрепления в качеств
е ключевых кадров на произво
дстве в регионах. Иностранц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языковому т
ребованию (TOPIK уровень 3) 
и поступившие на такие специ
альности,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ф
инансовых требований при по
лучении студенческой визы; та
кж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разрешённ
ое время подработки с текущи
х 30 до 35 часов. Кроме того, п
осле окончания обучения пр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по специальн
ости он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абоч
ую визу (E-7-M), а в дальнейш
ем — получить преимущества 
при подаче на визу проживани
я (F-2).

«Развива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
льно-технические специально
сти» уже начали первые занят
ия с мар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
ыли равномерно отобраны 6 у
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и 10 — из провинций, 
что, как ожидается, поможет о
блегчить нехватку рабочей си
лы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извод
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Мини
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ассчитыва
ет, что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роек
ту ежегодно до 800 квалифици
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
листов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в р
егиональные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Иностранцам, желающим по
ступить в эти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
ия, рекомендуется сначала оп
ределить желаемую специаль
ность и затем связаться с соот
ветствующим колледжем по те
лефону.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н Сон Х
о в своей речи отметил: «Тепе
рь необходимо отойти от преж
него подхода прямого привлеч
е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из-за рубе
жа и перейти к созданию замк
нутого цикла...<중략> 

파파야스토리

현장 중심의 실습과 교류 진행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교육

여성 능력개발과 취창업 지원!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여성 수강생 모집해요

광주시가족센터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역량 강화

를 위해 ‘성인기 교수법: 참여를 이끄

는 강의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했다.

이번 교육은 3월 31일과 4월 1일, 7

일, 8일 등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됐으

며, 다문화 이해교육 활동 강사와 양

성과정 수료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습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졌다.

교육은 강사 간 교육 경험을 나누고 

다문화 이해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고

민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이어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

고 이를 반영한 교수법과 강의 설계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 이어졌다. 특

히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교

육 전략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를 이

끌어낼 수 있는 강의 역량을 강화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강의자료

(PPT) 제작 실습과 강의 시연, 피드

백 과정을 통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강

사 간 상호 피드백과 소통을 통해 서

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강사는 “성

인 대상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상에 맞는 강의 방법을 직접 고민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다른 

강사들과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

인 강사 역량강화를 통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상호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며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

친화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031-

798-7141                이지은 기자

광주시는 여성비전센터 개소 초기 

인지도 확산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

련을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

지 2주간 상반기 프로그램 시범 과정

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강생을 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복지행정타운 9층에 개소

한 여성비전센터는 기존 여성문화센터 

기능에 여성 취업·창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공간으로 지역 여성의 능력개

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번 시범 과정은 여성비전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민들

이 센터를 직접 경험하고 앞으로 정

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

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4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모

든 과정은 하루 과정 특강 형태로 운

영된다. 수강 신청은 4월 20일 오전 9

시부터 4월 2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

며 광주시 평생학습포털 ‘어흥’을 통

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수강료는 무

료이나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방세환 시장은 “여성비전센터가 지

역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

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760-4607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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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봄나들이 전 진드기

감염병 예방수칙 필수 확인

이천시보건소(소장 한미연)는 봄철 기온 상승

과 함께 진드기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민들

에게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

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대

표적으로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후군(SFTS), 라임병 등이 있다. 주로 농작업, 등

산, 나물 채취, 공원 산책 등 야외 활동 중 진드

기에 물려 감염되며, 발열,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가운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을 매개하는 주요 원인인 참진드기는 고

열과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을 동반하

고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일명‘살인진드기’

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다. 참진드기는 풀숲, 

산, 농경지 등에 서식하며 사람이나 동물에 부

착해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

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치명률

이 높은 감염병으로,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으로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

기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기 ▶야

외 활동 후에는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작업 시 돗자리 등 깔개 사용 ▶바

짓단을 양말 안에 넣어 진드기 접근 차단 ▶기

피제(에어로솔, 로션형 등) 적절히 사용 등을 안

내했다.                           송하성 기자

이천시, 농식품 바우처 대상 ‘청년’ 확대 시행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신선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하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먹거리 안전망 구축 사업을 

홍보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

으나,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많아 신

청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

됐다. 기존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1992년~2007년생)’ 가구

원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

어졌다. 지원 금액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

원되며, 4인 기준 월 10만 원에서 10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8만 7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

유, 신선 알류 등이다. 031-6190-7331   송하성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5

일까지 11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과 사기막골도예촌 

일원에서 ‘제7회 이천도자문화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천도자기축제와 연계해 추진되며, 

도자기 판매와 함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 프로그램인 ‘업사이클링 열쇠고리 만들기 체

험’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해 열쇠고리를 제작하

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은 깨끗한 플라스틱 병뚜껑 

5개를 준비해 현장에서 제출한 뒤 친환경 캠페인 

동참 서명 절차를 거쳐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해

당 프로그램은 하루 30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이천도자예술마을 도자기축제 

운영존에서, 5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사기막골도예촌

으로 장소를 옮겨 이어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자

기 구매와 연계한 3D 스캐닝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기술 협조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축제장 내에서 10만 원 이상 도자제품

을 구매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는 현장에서 얼굴을 3D로 스캔한 뒤 입체 

방향제 또는 도자 액자 중 하나를 선택해 제작할 

수 있으며, 완성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고 결과물

은 개별 배송된다. 평일 20명, 주말 및 공휴일 30명

까지 체험할 수 있으며, 체험권 교환과 프로그램 운

영은 행사 기간에 이천도자예술마을 전시존에서 진

행된다.

행사장 전반에서는 친환경 도자식기 사용을 안내

하는 캠페인도 함께 운영된다. 플라스틱 및 일회용

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안내와 홍보가 병행될 예정

이다.                                송하성 기자 

보고 사고 체험하는 친환경 도자문화마켓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와 함께하는 이천도자문화마켓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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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myeong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3월부터 

관내 1인가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런천미터 러닝

크루’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1인가구 급증과 함께 운동 부족 및 사회적 

고립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광명

시가족센터는 1인가구가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

하고, 지역사회 내 촘촘한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

록 이번 러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3월부터 6월까지 그룹별 총 24회기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 2회 전문 러닝코치의 지도 아래 부

상 방지 및 올바른 주법을 익히는 ‘전문 코칭 과정

(8회기)’과 참여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운동을 독려하는 ‘자율 그룹 러닝(16회기)’으로 구

성되었다. 체계적인 훈련과 정서적 교류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1인가구의 높은 관심 속에 최종 40명

이 선정되었으며, 지난 3월 23일 광명시민체육관에

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런천미터 러닝크루 프로그램에 참여한 1인가구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러닝하며 운동하

는 습관을 기르고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전문 코치에게 러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겠다” 등의 참여 의지를 밝혔다.

남은정 센터장은 “1인가구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체적 건강

과 정서적 지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

램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가족센터는 1인가구의 마음 건

강을 돌보기 위한 ‘정신건강돌봄 프로그램’을 하반

기에 운영할 계획이다. 컬러테라피와 음악을 활용한 

신체 이완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정서적 안

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센터는 ▲중장년 

수다살롱(3~11월) ▲식생활개선다이닝(4~5월, 10~11

월) ▲생활꿀팁바구니(6~8월) 등 1인가구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은 광명시가족센터 방문 또는 ☎02-6265-1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1인가구가 건강한 운동 습관과 지역사회 관계망 만들어요!

광명시가족센터, 1인가구 건강과 소통 함께 잡는 ‘런천미터 러닝크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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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ỉnh Gyeonggi đã triển khai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năm 2026” với việc tăng tối đa gấp đôi 
chi phí chẩn đoán và bổ sung khoản hỗ trợ tử vong, 
qua đó nâng cao đáng kể quyền lợi bảo hiểm.

Trong năm nay,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đã 
tăng mức chi trả và bổ sung các hạng mục bảo 
hiểm mới nhằm trực tiếp giảm gánh nặng chi phí y 
tế cho người dân trong tỉnh.

Trước hết, chi phí chẩn đoán cho các bệnh 
do nắng nóng và rét lạnh đã được tăng 50%, từ 
100.000 won năm ngoái lên 150.000 won trong 
năm nay, đồng thời, chi phí chẩn đoán bệnh truyền 
nhiễm cũng được tăng gấp đôi, từ 100.000 won lên 
200.000 won.

Để tăng cường bảo đảm cho các thiệt hại nghiêm 
trọng do khí hậu xảy ra bất ngờ, đã bổ sung khoản 
hỗ trợ tử vong 3 triệu won và chi phí khám cấp cứu 
100.000 won. Đối với các tai nạn xảy ra khi có cảnh 
báo thời tiết như nắng nóng, mưa lớn hoặc tuyết 
rơi dày, nếu được chẩn đoán chấn thương đạt mức 
tiêu chuẩn nhất định, vẫn có thể nhận được khoản 
hỗ trợ tai nạn do thiên tai khí hậu giống như trước 
đây.

Việc hỗ trợ dành cho các hộ khó khăn, những 

người chịu ảnh hưởng đầu tiên từ biến đổi khí hậu 
cũng đã được tăng cường hơn nữa. 

Trước đây, chỉ những người thuộc chương trình 
quản lý sức khỏe tại nhà mới được hỗ trợ chi phí 
nhập viện do bệnh liên quan đến nắng nóng và 
rét lạnh, cũng như chi phí khám ngoại trú, nhưng 
từ năm nay, khoảng 70.000 phụ nữ mang thai đã 
được bổ sung vào đối tượng hỗ trợ. Nhờ đó, tổng 
cộng 220.000 người thuộc nhóm suy nhược do khí 
hậu sẽ được áp dụng tiêu chuẩn chẩn đoán nhận 
hỗ trợ tai nạn được nới lỏng, đồng thời được bảo vệ 
an toàn hơn thông qua các khoản hỗ trợ bổ sung 
khác nhau.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được tự động áp 
dụng cho tất cả cư dân có đăng ký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ý và người gốc Hàn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mà không cần thủ tục riêng. Ngoài ra, hệ thống 
yêu cầu bồi thường bảo hiểm đã được cải tổ toàn 
diện nhằm tránh tình trạng người dân không nhận 
được quyền lợi do không biết hoặc từ bỏ vì thủ tục 
phức tạp. Tỉnh sẽ triển khai dịch vụ hỗ trợ yêu cầu 
bồi thường bảo hiểm khí hậu trực tiếp tại từng địa 
phương, áp dụng phương thức yêu cầu đơn giản 

qua ứng dụng nhắn tin di động, đồng thời xây dựng 
trung tâm tổng đài chuyên trách để xử lý toàn bộ 
quy trình từ tiếp nhận đến chi trả trong một lần.

Năm nay, bảo hiểm khí hậu đã ký hợp đồng với 
liên danh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qua đó 
thiết lập nền tảng cung cấp dịch vụ ổn định. Thời 
gian thực hiện dự án là 1 năm, từ ngày 11 tháng 4 
năm nay đến ngày 10 tháng 4 năm sau, đối với các 
sự cố xảy ra trong thời gian này, tiền bảo hiểm có 
thể được yêu cầu bất cứ lúc nào trong vòng 3 năm 
kể từ ngày xảy ra sự cố.

Ông Park Dae-geun, Trưởng phòng Môi trường, 
Y tế và An toàn tỉnh Gyeonggi cho biết: “Việc có 
hơn 51.600 hồ sơ yêu cầu bồi thường bảo hiểm 
trong năm ngoái là con số rõ ràng cho thấy khủng 
hoảng khí hậu đã trở thành thực tế đe dọa đời sống 
hằng ngày của người dân.” Đồng thời ông nhấn 
mạnh “Chúng tôi đã tăng quyền lợi như nâng mức 
chi phí chẩn đoán và bổ sung đối tượng là phụ nữ 
mang thai, phản ánh ý kiến của người dân, qua đó 
sẽ xây dựng một tỉnh Gyeonggi vững chắc, nơi mọi 
người đều được bảo vệ khỏi thiên tai khí hậu mà 
không có sự phân biệt.”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Tỉnh Gyeonggi hỗ trợ thiệt hại sức khỏe do khí hậu như nắng nóng, 
rét đậm và bệnh truyền nhiễm… thậm chí hỗ trợ cả chi phí phòng cấp cứu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คยองก ีปี 2026” เพิม่เงนิคา่ชดเชยกรณีวนิจิฉัยโรค และจัดตัง้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กรณีเสยีชวีติใหม่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เ้ริม่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
ภมูอิากาศคยองก ีปี 2026” ซึง่มกีารเพิม่เงนิชดเชยกรณี
วนิจิฉัยโรคสงูสดุเป็นสองเทา่ และจัดตัง้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กรณี
เสยีชวีติใหม ่พรอ้มทัง้เสรมิ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
อยา่งมาก

ในปีนี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คยองก”ี ไดป้รับเพิม่
วงเงนิ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 และเพิม่รายการ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ใหม ่
เพือ่ชว่ยลดภาระคา่ใชจ้า่ย 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โดยตรง

กอ่นอืน่ เงนิชดเชยกรณีวนิจิฉัยโรคจากโรคทีเ่กดิจาก
ความรอ้นและความหนาว ซึง่เดมิอยูท่ี ่100,000 วอน เมือ่ปี
ทีแ่ลว้ ไดป้รับเพิม่ขึน้ 50% เป็น 150,000 วอน ในปีนี ้
ขณะทีเ่งนิชดเชยกรณีวนิจิฉัยโรคตดิเชือ้กเ็พิม่ขึน้เป็นสอง
เทา่ จาก 100,000 วอน เป็น 200,000 วอน

เพือ่ให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กรณี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รนุแรงจากสภาพ
ภมูอิากาศทีไ่มค่าดคดิอยา่งครอบคลมุยิง่ขึน้ ไดม้กีารจัดตัง้
รายการใหม ่ไดแ้ก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กรณีเสยีชวีติจ�ำนวน 
3,000,000 วอน และ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จากการเขา้หอ้ง
ฉุกเฉนิจ�ำนวน 100,000 วอน นอกจากนี ้ในกรณีเกดิ
อบุตัเิหตรุะหวา่งทีม่กีาร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ภยัสภาพอากาศ เชน่ 
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ฝนตกหนัก, หรอืหมิะตกหนัก หากไดรั้บ
การวนิจิฉัย บาดเจ็บตามเกณฑท์ีก่�ำหนด กย็งัคงสามารถรับ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อบุตัภิยัทาง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ไดเ้ชน่เดมิ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ตอ่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ซึง่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การ
เปลีย่นแปลง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เป็นกลุม่แรก ไดรั้บการเสรมิ
ความเขม้แข็งมากยิง่ขึน้ เดมิทมีกีาร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 เชน่ 
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กรณีเขา้รักษา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จากโรคที่
เกดิ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และความหนาว รวมถงึคา่รักษา ผูป่้วย
นอก เฉพาะผูท้ีอ่ยูใ่นโครง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เชงิเยีย่มบา้น
เทา่นัน้ แตต่ัง้แตปี่นีเ้ป็นตน้ไป ไดม้กีารเพิม่หญงิตัง้ครรภ ์
ประมาณ 70,000 คน เขา้มาเป็นกลุม่ผูไ้ดรั้บสทิธใิหม่

ดว้ยเหตนุี ้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ดา้น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รวม
ทัง้หมด 220,000 คน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ปรับใชเ้กณฑก์ารวนิจิฉัย
เพือ่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 จากอบุตัเิหตทุีผ่อ่นปรนมากขึน้ และ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ยิง่ขึน้ผา่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
เพิม่เตมิในหลากหลายรปูแบบ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คยองก”ี ก�ำหนดใหป้ระชาชน
ทีม่ทีะเบยีนบา้น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ทีกุคน ไมว่า่จะเป็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ล่งทะเบยีน หรอืชาวเกาหลทีีถ่อืสญัชาตติา่ง
ประเทศ 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ไดโ้ดยอตัโนมตั ิโดยไมต่อ้ง
ด�ำเนนิขัน้ตอนสมคัร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นอกจากนี ้เพือ่ป้องกนั 
ไมใ่หป้ระชาชนพลาดการ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เพราะไมท่ราบ
ขอ้มลู หรอืยกเลกิการยืน่ค�ำรอ้งเนือ่งจากขัน้ตอนยุง่ยาก จงึ
ไดม้กีาร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 การยืน่ค�ำรอ้งครัง้ใหญ ่โดยจะให ้
บรกิารชว่ยยืน่ค�ำรอ้งเคลมประกนัแบบเขา้ถงึพืน้ทีใ่นแตล่ะ
เมอืงและเขต พรอ้มทัง้น�ำวธิกีารยืน่เคลม แบบงา่ยผา่นแอป

แชตมาใช ้และจัดตัง้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แ์บบบรูณาการเฉพาะ
ทาง 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การตัง้แตก่ารรับเรือ่งจนถงึ การ
จา่ยเงนิไดใ้นครัง้เดยีวครบวงจร

ในปีนี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ไดท้�ำสญัญากบักลุม่
พันธมติร (คอนซอรเ์ชยีม) ของบรษัิท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เพือ่วาง รากฐานใน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ทีม่ี
ความมัน่คง ระยะเวลา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อยูท่ี ่1 ปี ตัง้แตว่นัที ่
11 เมษายน ปีนี ้ถงึวนัที ่10 เมษายน ปีหนา้ และเงนิ
ประกนัส�ำหรับอบุตัเิหตทุีเ่กดิขึน้ภายในชว่งเวลาดงักลา่ว 
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รับไดท้กุเมือ่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 3 ปี นับจากวนั
ทีเ่กดิเหตกุารณ์

พัค แดกนึ หวัหนา้ฝ่ายสิง่แวดลอ้ม สขุภาพ และความ
ปลอดภยั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า่ววา่ “การมกีารยืน่เคลม
ประกนัมากกวา่ 51,600 กรณี ในปีทีผ่า่นมา เป็นตวัเลขที่
ชดัเจนแสดงใหเ้ห็นวา่วกิฤต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ไดก้ลายเป็น
ภยัคกุคามตอ่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แลว้” พรอ้มเสรมิ
วา่ “จากการเพิม่เงนิชดเชยกรณีวนิจิฉัยโรค และการเพิม่
กลุม่หญงิตัง้ครรภ ์โดยสะทอ้นเสยีง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ท�ำให ้
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 ์เพิม่ขึน้ ดงันัน้จะเดนิหนา้สรา้งจังหวดัคยอ
งกทีีเ่ขม้แข็ง เพือ่ใหท้กุคน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จากภยัพบิตั ิ
ทาง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อยา่งเทา่เทยีม โดยไมม่กีารเลอืก
ปฏบิตั”ิ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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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2026년부터 생

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좋은 부모학

교’를 새롭게 추진한다.

‘좋은 부모학교’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부모

가 겪는 다양한 양육 고민을 해소하고, 양육 역량 

강화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 증진 및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첫 운영을 시작했으며, 3월 19일과 26일 총 2회기에 

걸쳐 자녀 발달 이해 및 긍정적 양육 방법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 김 

모 씨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유익했고, 실제로 아이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

는 모습을 보여 매우 만족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좋은 부모학교’ 프로그램은 ▲영아기 부모

교육(4월) ▲사춘기 부모교육(5월) ▲예비부모교육

(6월) ▲양육코칭(7월) ▲부모·자녀 진로캠프(8월) 

▲입학 설명회(10~11월) 등으로 구성되며, 자녀 발

달 단계별 특성과 부모의 실제 양육 고민을 반영한 

교육으로 연중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남은정 센터장은 “부모교육은 가족 전체의 긍정

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명시가족센터는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

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2-

6265-13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부모의 실제 양육 고민 해결해요

광명시가족센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좋은 부모학교’

이주민도 일상 독서문화 확산

광명시민 책 한 권 읽기 시동

광명시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 확산

에 나선다. 광명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소하

도서관 강당에서 ‘2026년 광명시민 책 한 권 함

께 읽기’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광명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는 시민이 같은 

책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광명시 대표 독서 진흥 

사업이다.

이번 선포식은 올해의 책을 대외적으로 알리

고 독서릴레이 시작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마련

한다.

광명시는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지난 1월부

터 시민 추천 공모를 진행해 총 177권을 접수했

다. 이후 자체 심사와 시민 선정위원회 심의를 

두 차례 거쳐 연령대별 최종 3권을 확정했다.

2026년 광명시 올해의 책은 ▲일반 부문 <빛

이 이끄는 곳으로>(백희성 저) ▲청소년 부문 <

율의 시선>(김민서 저) ▲어린이 부문 <언제나 

다정 죽집>(우신영 저)이다.

선정된 도서들은 세대별 고민과 공감을 담고 

있다. 일반 부문 <빛이 이끄는 곳으로>는 파리 

오래된 저택을 배경으로 가족과 사랑에 관한 기

억을 건축가 시선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청소년 부문 <율의 시선>은 세상과 거리를 두

던 중학생이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성장 이야기

를, 어린이 부문 <언제나 다정 죽집>은 동네 죽

집을 배경으로 공동체가 지닌 따뜻한 의미를 전

달한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올

해의 책 선포와 더불어 독서릴레이 첫 시민주자 

책 전달식, 시민대표 낭독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건축가이자 소설가인 백희성 작가

가 강연자로 나서 작품 속 공간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릴레이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

상 속 독서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방침이

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올해의 

책 선포식은 시민과 함께 한 해 독서를 시작하

는 뜻깊은 자리”라며 “많은 시민이 선포식과 작

가 강연에 함께해 책을 매개로 서로 생각을 나

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gmlib.

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취업 희망하는 모든 여성 지원한다

광명시, ‘취업탄탄’ 집단상담으로 첫걸음 지원해요~

광명시가 취업을 꿈꾸는 여성들의 첫걸음을 함께 

한다.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창업과 이·전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취업탄탄’ 집단상담 프로그

램 참여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의 구직 

역량 향상과 심리적 자신감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

했다. 올해 총 14회기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운

영하며,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일정에 맞춰 진행한

다. 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 ▲직업정보탐색 ▲직

업심리검사 ▲구직기술 향상(이력서·자기소개서·면

접) ▲효과적인 의사소통 ▲취업희망 분야탐색 등

으로 구성한다. 참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

후 1시 30분까지 1일 4시간씩 3일간 진행하며, 참가

비는 무료다.

수료생들은 “균형 있고 핵심적인 내용이 도움이 

됐다”, “서류·면접 준비에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됐

다”는 소감을 전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

다. 또한 매년 수료생의 98%가 프로그램에 만족한

다고 답했으며, 200명 이상이 꾸준히 수료하고 있

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홈커밍 데이’와 ‘마음, 

안녕’ 등 사후 특강을 진행해 취업 유지를 위한 지

속적인 지원도 이어간다.

최옥남 일자리경제과장은 “정보 부족이나 심리적 

부담으로 도전을 망설이는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통

해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참여자들이 노동시장 이해를 높이

고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02-2680-

67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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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는 지난 4월 11일, 아버지와 자녀

가 함께하는 ‘힙팟 만들기(감성화분 만들기)’ 프로

그램을 진행했다.

7세~13세 자녀와 아버지 총 30명이 참여한 이날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직접 화분을 디자인하고 식

물을 심는 과정을 함께하며 소통했다. 

특히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었다”, “자녀와 함께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해

나가는 것이 좋았다.” 등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버지와 자

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프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031-756-9327(내선 1번)             이지은 기자

아빠와 자녀, 소통하며 유대감 형성

성남시가족센터, 4월 아빠와 함께 ‘힙팟 만들기’ 진행

성남시, 홈캠 등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3종 44가구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 3

종’을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 홈

캠, 문열림 센서다.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

부모(모자, 부녀)가족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지원 

물량은 44가구다.

성남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뒤 대상 가

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20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를 통해 신

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보내면 된

다. 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담

당자 이메일(junghun2@korea.kr)로 해당 서류

를 보내도 된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3월 말 기준 전체 41

만325가구의 39%인 16만661가구다.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48%인 7만7845가구다.

성남시는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 지난해까

지 5년간 576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다. 

이지은 기자

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60만원 지급...K-패스 환급률도 높여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

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서민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

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해요. 소득 하위 70% 국민

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

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20

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에 25만 원을 지급

해요. 대략 325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

돼요. 또한 약 36만 명의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은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중 비수도권·인구감

소 우대·특별지역은 1인 당 5만 원을 추가해 지급

해요. 아울러 기초수급자 285만 명 중 수도권 거

주자는 55만 원을 지급하며, 역시 비수도권·인구

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해 총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해

요. 한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

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했어요. 

지급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는데, 구

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에

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또 있

어요.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

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

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를 경감할 방침

이에요. 

또한 저소득 계층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LPG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해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지난해 12월 동절

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 약 20만원이 돼요.

또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

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중동전쟁

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의 지원을 외국인주민 전체로 확대하기를 바래요.

<중국어 19면, 베트남어 33면, 러시아어 5면, 태

국어 33면, 영어 5면>               송하성 기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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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다양한 가족 함께!

성남시가족센터의 특별한 프로그램 확인

한국어교육 참여자 모집

성남시가족센터는 5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국내 거주 결혼이민

자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

해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준별 맞춤형 교

육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자녀양

육, 취업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한

국어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 대면·비대면 병

행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원하는 사람은 4월 20일까

지 신청하면 된다.

개설과정은 초급 1단계, 초급 2

단계, 중급 1단계, 중급 2단계, 중

급2+비즈니스한국어 등 5개 과정

이다.

또한 한국문화체험, 백일장, 인

권교육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한국사회 이해를 돕

고 학습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031-757-9327(내선 1번)

온가족보듬사업 운영

성남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

업을 통해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

의 증가와 함께 양육, 돌봄, 경제

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한다.

온가족보듬사업은 기존의 대상자 

중심의 개별적 지원을 넘어 상담, 

교육, 돌봄, 사례관리 등을 가족단

위의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대상

으로 위기 상황이 심화되기 전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

고, 건강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가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모

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

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

으면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031-756-9327(내선2)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중언어 참여자 모집

성남시가족센터는 ‘2026년 이중

언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

가 부모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

됐다. 

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부모

코칭(사춘기 자녀 이해 및 건강한 

의사소통 등) ▲이중언어 활용프

로그램(영양교육 및 요리활동)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놀

이를 통한 부모의 모국어 학습 등)

으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을 통해 가정 내 실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참

여 가족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자녀의 언어 발

달과 정서적 안정, 가족 간 유대

감 형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31-757-9327(내선 5번) 

일본·태국 문화나눔행사

성남시가족센터는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5시에 센터 1층 로비에

서 일본과 태국 자조모임이 함께 

준비한 문화나눔행사를 개최할 예

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일본식 닭꼬

치(야끼토리)와 태국식 소시지(싸

이끄럭) 등 대표 음식을 비롯해 다

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전통의상 체험, 놀이 프로그램, 포

토존 촬영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이 마련되어 있다.

성남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

여할 수 있다. 문의 070-4495-7744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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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중앙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무 역량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2026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해 외

국인 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차이를 존

중하는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과천시 가족센터 장화용 강사를 초

빙해 ‘문화가 달라도 과천 이웃이 되고 싶어요’를 주

제로 진행됐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뤘다. 특히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

정하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윤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

해 외국인 주민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윤희 중앙동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이주민 이해 높이고, 문화 차이 존중!

과천시 중앙동, 다문화 이해 높이는 주민자치 교육

과천시, 큐알코드로 민원서류

작성 예시 한눈에 확인해요~

과천시는 민원서류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큐알(QR)코드를 활

용한 ‘민원서류 작성 예시 안내 서비스’를 도입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접형 민원을 중심으로 추

진됐으며, 큐알코드를 통해 12종의 민원 서식 작

성 예시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한 것이 특징이다. 큐알코드는 과천시청 누리

집과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다.

제공되는 서식은 여권발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 

총 12종이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각 서식의 작성 방법과 기재 요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큐알코드를 통한 작성 예시 

안내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

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겠다”

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Gwacheo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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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po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자 모집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 ‘226

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다문화이

해교육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

한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다문화 이해 및 소통 

교육 △강의 스킬 및 교수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수료 후에는 지역 내 유치

원, 어린이집, 학교 및 기관 등을 대

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연계와 지원이 이루어진

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육 제

공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현장 적

응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 문의 031-996-5920

가족사랑의 날 참여자 모집

김포시가족센터는 가족 간 소통 증

진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가

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BTI 향기로 알아보는 우리 가족, 

MBTI 향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

원의 성격 유형(MBTI)을 주제로, 서

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향으로 표

현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가족들

은 각자의 MBTI 특성에 어울리는 향

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자

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단순한 만들

기 활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차

이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

함으로써 가족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

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

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 맞춤 향수

를 제작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4월 29일 저녁 7시에 진행

된다. 031-996-5920

1인가구 마음 쉼터 참여자 모집

김포시가족센터는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1

인가구 생활밀착형 사업 ‘나를 위한 

작은 휴식, 마음 쉼터’ 프로그램 참여

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지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힐링

과 자기돌봄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총 

3회기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김포

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모든 회기

에 참여 가능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

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 18일부

터 25일까지 진행되며, 회기별로 다양

한 힐링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1회

기에는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을 통

해 감정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

고, 2회기에서는 ‘나만의 힐링 식물 

만들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3회

기에는 기본 스트레칭과 싱잉볼 명상, 

차담이 결합된 ‘소리로 비우는 시간’

을 통해 심신 이완과 깊은 휴식을 제

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홍보물에 안내된 QR코

드를 통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

다. 최종 선정 시에는 1인가구 증빙서

류 제출이 필요하다. 

문의 031-996-5920     송하성 기자

신나는 봄, 김포에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겨요!

김포시가족센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족사랑의 날·1인가구 프로그램 등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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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triển khai gói 3 chương 
trình nhằm giảm bớt gánh nặng do giá nhiên liệu và 
giá cả tăng cao, gây khó khăn cho người dân trước 
ảnh hưởng của chiến tranh Trung Đông. Hãy cùng 
tìm hiểu chi tiết nhé!

Trợ cấp hỗ trợ thiệt hại do giá nhiên liệu cao dành 
cho người dân thu nhập thấp

Mức hỗ trợ sẽ tăng dần đối với khu vực địa 
phương và các khó khăn. Dự kiến sẽ chi trả từ 
100.000 đến 600.000 won/người cho 70% dân số 
có thu nhập thấp hơn.

 Cụ thể, theo khu vực cư trú: vùng thủ đô nhận 
100.000 won, ngoài vùng thủ đô 150.000 won, 49 
khu vực ưu tiên giảm dân số nhận 200.000 won, 
và 40 khu vực đặc biệt giảm dân số nhận 250.000 
won. Dự kiến khoảng 32,56 triệu người sẽ được 
hưởng lợi. 

Ngoài ra, khoảng 360.000 người thuộc hộ gia 

đình đơn thân và hộ cận nghèo sẽ được nhận 
450.000 won; trong đó, những người ở ngoài vùng 
thủ đô, khu vực ưu tiên giảm dân số và khu vực đặc 
biệt sẽ được hỗ trợ thêm 50.000 won/người.

Ngoài ra, trong số 2,85 triệu người thuộc diện trợ 
cấp cơ bản, người sống tại khu vực thủ đô sẽ nhận 
550.000 won, còn những người sống ở ngoài vùng 
thủ đô, khu vực ưu tiên giảm dân số và khu vực đặc 
biệt sẽ được hỗ trợ thêm 50.000 won, tổng cộng là 
600.000 won.

Người nước ngoài chỉ được nhận hỗ trợ nếu là 
người nhập cư theo diện kết hôn và người cư trú 
vĩnh viễn(F-5).

Trong khi đó, khoản hỗ trợ lần này được chi trả 
dưới dạng tiền tệ địa phương, và phạm vi sử dụng 
được áp dụng giống như các cửa hàng chấp nhận 
tiền tệ địa phương, nhằm thúc đẩy hoạt động kinh 
tế tại địa phương.

Việc chi trả sẽ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ừng giai 
đoạn (đợt 1 và đợt 2) một cách tuần tự, các nội 
dung cụ thể như đối tượng nhận hỗ trợ và thời điểm 
chi trả sẽ được xác định sau khi thảo luận trong tổ 
công tác liên bộ (TF) và sẽ được thông báo riêng 
sau đó. Ngoài ra, còn có một chính sách được áp 
dụng cho toàn bộ người dân. Chính phủ dự kiến sẽ 

tạm thời nâng tỷ lệ hoàn tiền của K-Pass lên đến 
30% nhằm giảm chi phí nhiên liệu và giao thông 
cho người dân, đồng thời khuyến khích sử dụng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Ngoài ra, các hộ gia đình thu nhập thấp sử dụng 
dầu hỏa.LPG có chi phí tăng mạnh sẽ được hỗ trợ 
thêm 50.000 won.

Đối tượng là những người thuộc diện trợ cấp cơ 
bản như người cao tuổi, người khuyết tật, trẻ nhỏ, 
phụ nữ mang thai, gia đình đơn thân, gia đình đông 
con… Nếu tính cả mức tăng trung bình 147.000 
won đã được công bố trong chính sách mùa đông 
tháng 12 năm ngoái, tổng số tiền hỗ trợ sẽ vào 
khoảng 200.000 won.

Ngoài ra, chính phủ cũng quyết định hỗ trợ tạm 
thời 54,6 tỷ won tiền trợ cấp liên kết giá nhiên liệu 
cho 54.000 hộ nông nghiệp nhà kính và 29.000 
ngư dân đang gặp khó khăn do giá nhiên liệu tăng 
cao.

Chính phủ mong muốn mở rộng các chính sách 
hỗ trợ như trợ cấp thiệt hại do giá nhiên liệu cao 
cho toàn bộ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do họ cũng gặp khó khăn trước ảnh 
hưởng của chiến tranh Trung Đông.
<한글 기사 28면>                파퍄야스토리

70% người dân cả nước sẽ được nhận “trợ cấp hỗ trợ thiệt hại do giá 
nhiên liệu cao” từ 100.000 đến 600.000 won 고유가로 인한 피해 지원해요

จา่ย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บรรเทา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ราคาน�ำ้มนัแพง” 100,000~600,000 วอน ใหป้ระชาชน 70% ทัว่ประเทศ

รัฐบาลตดัสนิใจเดนิหนา้โครงการแพ็กเกจ 3 มาตรการ
เพือ่บรรเทาภาระราคาน�้ำมนัแพง เพือ่ชว่ยประชาชนทีไ่ดรั้บ
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ราคาน�้ำมนั และคา่ครองชพีทีพุ่ง่สงูขึน้จาก
สงครามในตะวนัออกกลาง เรามาดรูายละเอยีดกนักนัดี
ไหม?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ประชาชนที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ราคาน�้ำมนั
แพง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กรณีราคาน�้ำมนัแพงนี ้จะจา่ยเพิม่มากขึน้
ส�ำหรับผูท้ีอ่าศยัในพืน้ทีต่า่งจังหวดัและ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 
โดยมแีผนจะจา่ยเงนิคนละ 100,000~600,000 วอน ใหก้บั
ประชาชนทีม่รีายไดอ้ยูใ่นกลุม่ลา่ง 70%

โดยมรีายละเอยีดคอื แบง่ตามพืน้ทีอ่ยูอ่าศยั ไดแ้ก ่เขต
เมอืงหลวง 100,000 วอน, พืน้ทีน่อก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 
150,000 วอน, พืน้ทีท่ีไ่ดรั้บสทิธ ิพเิศษจากปัญหา
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จ�ำนวน 49 แหง่ จะไดรั้บ 200,000 วอน 
และพืน้ทีพ่เิศษดา้น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จ�ำนวน 40 แหง่ 
จะไดรั้บ 250,000 วอน คาดวา่มปีระชาชนราว 32.56 ลา้น
คนทีจ่ะไดรั้บ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มาตรการนี้

นอกจากนี ้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และกลุม่ผูม้รีายได ้
นอ้ยระดบัรองประมาณ 360,000 คน จะ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
คนละ 450,000 วอน โดยผูท้ีอ่าศยัอยูน่อก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 
รวมถงึพืน้ทีท่ีไ่ดรั้บสทิธพิเิศษจาก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

และเขตพเิศษ จะไดรั้บเงนิเพิม่อกีคนละ 50,000 วอน
นอกจากนี ้ผูท้ีไ่ดรั้บเงนิสวสัดกิารพืน้ฐานจ�ำนวน 2.85 

ลา้นคน โดยผู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จะไดรั้บเงนิ 
550,000 วอน สว่นผูท้ีอ่าศยั อยูน่อก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 รวมถงึ
พืน้ทีท่ีไ่ดรั้บสทิธพิเิศษจาก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และเขต
พเิศษ จะไดรั้บเพิม่อกี 50,000 วอน รวมเป็นเงนิ ชว่ยเหลอื
ทัง้หมด 600,000 วอน

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จะจา่ยใหเ้ฉพาะผูย้า้ยถิน่ฐานผา่น
การสมรสและผูท้ีม่สีถานะพ�ำนักถาวรเทา่นัน้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รัง้นีจ้ะจา่ยในรปูแบบสกลุ
เงนิทอ้งถิน่ และเพือ่กระตุน้เศรษฐกจิในพืน้ที ่จงึก�ำหนดให ้
สามารถใชจ้า่ยได ้ในรา้นคา้ทีเ่ขา้รว่มกบัระบบสกลุเงนิทอ้ง
ถิน่เทา่นัน้

การจา่ยเงนิจะแบง่ออกเป็น 2 รอบ คอืรอบที ่1 และรอบ
ที ่2 โดยจะทยอยจา่ยตามล�ำดบั สว่น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
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 และชว่งเวลาการจา่ยเงนิ จะ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
ผา่นการหารอืของคณะท�ำงานเฉพาะกจิ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ที่
เกีย่วขอ้งกอ่น จากนัน้จะแจง้ใหท้ราบ 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มนีโยบายทีด่�ำเนนิการส�ำหรับประชาชนทกุ
คนดว้ย โดยรัฐบาลมแีผนเพิม่อตัราการคนืเงนิ K-pass 
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สงูสดุถงึ 30% เพือ่ลดภาระคา่เชือ้เพลงิ
และคา่เดนิทาง พรอ้มทัง้สง่เสรมิใหป้ระชาชนใชร้ะบบ

ขนสง่สาธารณะมากขึน้ และชว่ยลดคา่ใชจ้า่ย ดา้นการเดนิ
ทาง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จะให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เพิม่เตมิ 50,000 วอน 
แกค่รัวเรอืน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ทีใ่ชเ้ชือ้เพลงิน�้ำมนักา๊ดหรอื 
LPG ซึง่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 จากภาระคา่ใชจ้า่ยทีเ่พิม่ขึน้อยา่ง
มาก

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คอืผูท้ีไ่ดรั้บเงนิสวสัดกิารพืน้ฐาน ไดแ้ก ่ผู ้
สงูอาย,ุ ผูพ้กิาร, เด็กเล็ก, สตรมีคีรรภ,์ 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
เลีย้งเดีย่ว, 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 ที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 โดยเมือ่รวมกบั
เงนิเพิม่เฉลีย่ 147,000 วอน ทีป่ระกาศไปในมาตรการชว่ง
ฤดหูนาวเมือ่เดอืนธนัวาคมปีทีแ่ลว้ จะรวมเป็นประมาณ 
200,000 วอน

นอกจากนี ้รัฐบาลจะ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งนิอดุหนุนทีเ่ชือ่ม
โยงกบัราคาน�้ำมนั 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มลูคา่ 54.6 พันลา้นวอน 
แกเ่กษตรกรในโรงเรอืน ประมาณ 54,000 ราย และชาว
ประมง 29,000 คน ทีก่�ำลงัเผชญิกบั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จาก
ราคาน�้ำมนัทีส่งูขึน้

รัฐบาลหวงัวา่จะขยายการ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เชน่ เงนิ
ชว่ยเหลอืเพือ่บรรเทาความเดอืดรอ้นจากราคาน�้ำมนั ให ้
ครอบคลมุผูอ้ยูอ่าศยั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กุคน เนือ่งจากชาวตา่ง
ชาตกิ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สงครามในตะวนัออกกลางเชน่
เดยีวกนั <한글 기사 28면>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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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 나누는 돌봄 공간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나눔터 안내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박차!

김포시, 4~11월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

봄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육아 정

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돌봄 공간이다.

현재 대곶에는 공동육아나눔터 1개

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진과 구래에

는 육아나눔터가 각각 조성되어 있다.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동반 이용할 수 있으며, 권

역별로 분산 운영되어 주민들이 가까

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나눔터(구래, 

통진)에서는 ▲공간 이용 ▲부모-자

녀 상시 프로그램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

다. 부모·자녀 상시 프로그램은 놀이

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가족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춘 활동을 통해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및 협동심 향상에 도움

을 주고 있다. 또한 월별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

께 교감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은 이웃 

가족 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육

아와 체험, 학습 등을 함께하며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활

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포시가족센터는 4월에도 공간 이

용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대곶)와 경

기육아나눔터(통진,구래)에서 상시프

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

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거운 시

간을 보내고, 또래와의 관계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간 이용과 부모·자녀 4월 상시프

로그램,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에 대

한 신청 및 문의는 가족사업 1팀(☎

031-996-5920)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가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 원어민 프로그램 운영을 지

난 10일 시작했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김포시 다함

께돌봄센터) 원어민 프로그램은 교육

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4월부터 11

월까지 매주 2회 원어민 강사를 파견

하여 실용회화, 영어미술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접목한 소통형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솔내점과 모담초중점의 수업을 시작

으로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노래를 

배우고, 단어를 접하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며 스티커북을 활용하는 등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학습 방식으

로 진행됐다. 향후 수업에서는 학생들

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포시 교육발전특

구 사업 중 공교육의 글로벌 역량 기

반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사교육 

격차를 해소와 글로벌 소통 능력 향상

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아이들이 원어

민과 직접 소통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

감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

해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교육

발전특구 취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확대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주말 가족숲 프로그램 운영

김포시 유아숲체험원, 가족 단위 체험

김포시는 4월 18일부터 ‘유아숲

체험원 주말 가족숲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번 프로그램은 유아의 자연 친화

적 성장과 가족 단위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어

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평

일 정기형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참여 기회를 확

대한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자

연 속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

록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생태놀이, 숲길탐방, 자연물을 이

용한 만들기 활동 등으로 구성되

며, 유아가 자연과 교감하며 오감

을 활용해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

된다. 참여 대상은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며, 

참가 비용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

다. 운영 기간은 4월 18일부터 10

월 17일까지이며,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회차

별 참여 인원은 50명으로, 선착순

으로 모집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연과 산림

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시민

에게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프

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포시 블로그에서 자세한 참가 

신청 방법을 알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한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 확대 예고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반려동

물 공공진료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나선다. 김포시 반

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진료범위와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이는 시

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공공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포시는 「김포시 반려문화 조

성 지원 조례」에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 항목 신

설과 취약계층 대상 확대 등을 담

은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

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

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진료비 감

면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견의 입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입양 이후에도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지원

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진료비 감

면 취약계층 대상 확대 ▲유실·유

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

비 감면 및 진료범위 확대 ▲반려

문화 조성 및 발전기여자 포상 근

거 신설 ▲ 홍보활동 지원 근거 

신설 등이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취약계층과 유기견 입양시민에 대

한 진료범위가 확대돼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2026년 04월 16일 ~ 04월 30일  

Gimpo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소속 아이돌보미 173명을 대상으로 지

난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6회에 걸쳐 

2026년 아이돌보미 1차 집담회를 진행

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비롯해 아

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전환에 따른 명

칭 변경, 개정된 노무 매뉴얼을 공유

했다. 아울러 돌봄활동 사례 및 모니

터링 개선사항을 함께 나누며, 아동에

게 보다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를 도

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집담회에 

참석한 박 모 아이돌보미는 “올해 신

설된 유아돌봄 수당과 방문형 긴급돌

봄 강화 등 추가 지원 내용에 대해 대

면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며, “이번 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로서 소속감과 책임 의식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조미정 센터장은 “김포시 아이돌보

미의 돌봄 활동은 대상 가정의 양육 

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에 큰 도

움이 되고 있다”며, “아이돌보미의 활

동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

이돌보미의 역량 강화와 소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각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가족센터 아이

돌봄팀(☎031-996-5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여성1인가구 위한

‘여성안심패키지’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확인해요

김포시가 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여

성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

업」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

집한다.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은 여성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위기 대응

에 필요한 방범·호신 물품을 지원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

을 둔 여성1인가구, 한부모 모자가

정,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구이

며, 신청자 중 안전 취약계층을 우

선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안심패키지 물품은 스마트 안

전 기능을 강화한 A세트 4종(스마

트 문열림감지센서, 스마트홈 카메

라, 호신용 스프레이, 송장지우개)

과 긴급상황 대응 및 출입문 보안 

강화에 중점을 둔 B세트 5종(휴대

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이

다 031-980-5582      이지은 기자

김포시는 13일, 2026학년 초·중

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및 접종

이 지연된 학생에 대해 접종을 독

려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입학생 시기에 예

방접종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감

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사전에 차

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4~6세 대상 

추가접종 백신 4종(디프테리아·파

상풍·백일해(DTaP) 5차, 폴리오

(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2차, 일본뇌염 백신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을 

확인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 여

부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완료된 접종

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역량 강화로 더 나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해요!

김포시가족센터, 2026년 아이돌보미 1차 집담회 6회 진행해

외국인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애

기봉평화생태공원에 미군 장병들의 가

족들이 방문해 높아진 위상이 입증됐

다. 김포시는 올해 들어 외국인 방문

객이 87%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안보 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애기봉 전망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4월 10

일에는 미 육군협회 한국지부 주관으

로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미2

사단 사령부 소속 장병과 가족들이 애

기봉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안보 상황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

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진행됐다.

애기봉은 북한 지역을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

고 있다. 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 최근 일본어 오디오 가이드를 

추가 제작하고, 영어 해설사를 채용하

는 등 외국인 수용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관

광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와 분단 현실

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에 큰 관심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안보 

교육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

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방문객 

증가 추세를 반영해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과 전문 해설 서비스 확대를 지

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애기봉을 국제적인 안보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애기봉은 한반도

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외국

인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서비

스 제공으로 국제 관광지로서 경쟁력

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글로벌 관광명소 애기봉, 외국인 발길 이어진다

김포시, 안보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 맞춤 서비스 등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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